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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덴 정유시설 9개월만에 재가동
2011년 반정부세력 폭파로 가동중단 … 원유 안전수송이 1차 목표

예멘 남부 아덴항의 정유시설이 9개월 만에 재가동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7월30일 보도했다.

아덴 정유시설은 2011년 10월 초 반정부 부족세력이 마리브의 송유관을 폭파시키면서 가동이 중단됐다.

국영기업 사페르(Saper)는 마리브 송유관이 폭파되기 이전 하루 11만배럴의 경질유를 홍해 연안의 라스 이

사 수출터미널로 수송했으나 송유관 폭발 이후 하루 15만배럴을 생산하는 아덴 정유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예

멘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물량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.

사페르 관계자는 “현재 우리의 1차적 목표는 원유를 정유시설에 안전하게 보내는 것”이라면서 “수출 여부는

정부가 추후 검토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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